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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여대생을 위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Career Development Center
Program for Female Students of Engineering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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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공과대학 여대생의 진로 및 취업 준비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

터 프로그램의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0개의 4년제 대학교에서 167명의 공과대학 여대생을 대상으

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대표적 연구결과로 첫째, 목표를 설정한 여대생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로효능감은 

평균 수준이었으며, 전공흥미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진출하기 희망하는 정도는 

평균 수준을 보였다. 두 번째로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이자 부족한 능력으로는 전공활용능력을 꼽았다. 세 번

째, 진로 및 취업을 위한 학교의 지원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2.81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면접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맞춤형 

직장 체험 프로그램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emale students in Engineering college and suggest the 
improvement for the program of Career Development Center of female College Student. The survey was 
administered to 167 female college students to examine their preparation of employment. In the results, first, the 
level of career efficacy was average and interest in the majors was slightly lowe than average. In addition, the 
degree of desire to be employed in the  field related to the major showed an average level. Second, they choose 
the practical ability as the most required and lack of. Third, satisfaction with the support of the University for 
career was low, but satisfaction with the interview preparation program was highest. Finally, this study proposed 
improvement of programs for Career Development Center of female College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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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학기술의 발전과 공학인재 육성 정책에 따라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 계열의 입학생과 졸업생 수가 2011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반면, 공학 계열의 입학생수는 3.6%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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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으며, 졸업생수도 12.6% 증가하였다. 여대생 수 역

시 입학생이 24.4%, 졸업생이 21.7% 늘어났다. 공학 계열

의 전체 취업률은 2011년보다 –1.7% 감소하였으나, 공

학 계열 여대생의 취업률은 10.6%가 늘어나 증가율을 보

였다. 이는 특히 대학의 공학인재 육성 중에서도 여성인

재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남성 중심의 공학 분야로의 진출에 대해 여대생들

도 흥미를 느끼며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적 지위가 향상

될 수 있음에 이공계 분야로 진출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문사회 계열에서 여대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데 비해, 공학 계열에서 여대생이 차지하는 

절대적 비율은 20% 수준으로 여전히 낮다. 취업자 수 역

시 인문사회 계열이 57.1%로 절반을 넘는 반면, 공학 계

열 여대생의 취업자 수는 20.0% 수준이다. 관련 연구들

은 공과대학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여대생들이 남성과 

비교했을 때 진로를 설계하고 학업을 수행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

다.[11][13][18]] 이러한 공과대학에서 여대생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학과 뿐 아니라 

대학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1][1]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

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2003년부터 4년제 대학을 중

심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16] 그러나 현재까지 여대생커

리어개발센터가 꾸준히 운영되어오고 있음에도 공과대

학 여대생들의 경우 학교의 진로·취업지원 서비스에 도

움을 얻는 비율은 20～30%로 낮다.[14] 이력서, 면접 준비, 

전문가 특강 등 단기적인 프로그램의 참여도는 높은 편

이나 공과대학 여대생들로 하여금 학업과 취업의 어려움

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은 

미흡하다.

따라서 공과대학 여대생들이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7][13] 그러나 관련 연구들은 특정 

요인들에 중점을 두어 여대생의 인식이나 능력 수준 등

을 파악하거나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거나 실태 

분석에 그치는 정도이다.[13][18] 그러므로 여대생들의 진로

개발 및 취업 과정의 특징을 조사하고 여대생에게 특화

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학업

과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의 취업 준비 현황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여대생커

리어개발센터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공과대학 여대생의 취업 준비 현황

공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진로나 취업 계획에 대

한 충분한 인식이나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적이나 

취업전망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4]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 중심의 공학 계열에서는 여대생들

이 높은 수준의 진로효능감을 가질 때 성공적으로 학업

을 수행하고 취업하여 진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

아진다.[7] 그러나 남학생들에 비해, 여대생들은 전공 분

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정도나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낮다.[7][6][15] 최금진과 박선희[15]에서는 30.9%의 공과대학 

여대생들이 적성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하지만 전공을 공

부하면서 점차 남학생들의 진로효능감은  높아지는 데 

비해 여학생들의 진로효능감은 낮아지고 전공에 대한 흥

미도도 잃게 되며, 결국 전공분야로 진출하고자 희망하

는 정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여대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무엇인지 아는 비율이 낮고 자신감도 부

족하다고 하였다.[2][12][13] 정영애와 김민순[2]에서는 사회

계열과 경상계열보다 이공계열·인문·예술 계열의 여학생

들일수록 전공과 관련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지식이 더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를 늦

게 시작하고 정보 부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능력을 함양함에 있어서도 실무능력보다는 

학점관리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직업능력을 함양하지 못하고 있다.[6][14] 

재학 중의 근로경험 역시 여전히 단시간 단순 업무 정도

를 경험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업무에서 요구

하는 실무능력을 함양하기보다 대중적으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자격증, 어학실력 등으로 스펙 쌓기에 몰

두하는 경향이 크다.[9][14] 여대생 스스로도 기업이 요구하

는 현장에 대한 감감과 실무능력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어 실무능력을 개발하기 원하며, 사전에 업무과 직장

생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원한다.[6][9] 채용과정에

서 여학생들은 성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14][18] 보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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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할 수 있는 결혼이나 육아 문제에 대한 압박 뿐 

아니라, 야근을 강요하는 업무강도를 견딜 수 있는지, 회

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와 같은 신체적・감성적 측

면에서 남성과 비교당하는 경우가 많다.

2. 여성경력개발 센터 운영 현황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대생들의 경력개발을 지

원하여 고학력 여성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

표로 한다. 2003년 개발된 표준모델에 따라, 여대생들에

게 진로인식 및 진로탐색, 진로계획, 진로준비 영역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로 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심리

검사나 자기이해에서부터 진로의사 결정, 현장경험, 능력

개발, 취업실무에 이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20개 4년제 대학의 여대생커리

어개발센터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진로 탐색 및 커리어 설계 상담 및 코칭, 

멘토링, 교양교과목 운영, 이력서/면접 클리닉, 커뮤니케

이션 스킬 등으로 나타났다.  주로 단기 프로그램으로서 

이력서/면접 클리닉을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꼽을 

수 있으며, 전문가특강, 취업캠프 등도 꾸준히 제공 및 운

영되고 있다. 진로 상담 및 컨설팅 역시 대표적으로 제공

되는 단기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화, 여성인적

자원 양성 정책 등의 사회적 변화에 힘입어 제공되고 있

는 프로그램으로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캠프, 창업기술 

교육, 문화 콘텐츠 기획개발, 국제회의 참가 프로그램, 공

무원 준비반 등의 프로그램이 소수 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체력강화 훈련, 조직적응 프로그램 등 여성에

게 약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을 극복하고자 여대생

에게 더욱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센터도 있었다.

이렇듯,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대

생커리어개발센터가 오래전부터 대학에 신설되어 운영

되고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부족하

다.[13] 이영민, 이수영[13]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의 영향력이 낮은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인맥 중심의 

취업을 한계로 꼽고 있는 공학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이

고 적극적인 취업 준비 과정이 필요하나 단기 프로그램 

중심이라는 제한적인 특징과 계열 및 여대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프로그램의 낮은 효과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Ⅲ. 연구도구

1. 연구대상 및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업과 취업준비의 실태를 조사한 관

련연구들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효능감, 전공흥

미도는 각각 박숙경[16], 이명화12]의 도구를 수정·보완하

여 사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이영민과 이수영
[13], 구수

연과 김동익[6], 김영은 등[11]의 도구를 본 연구목적에 맞

게 구성하였으며 설문내용은 표 1.과 같다. 모든 응답자

들이 공통적으로 응답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이었다.

구분 구성

진로 계획
목표설정 여부 및 시기, 전공선택 이유, 전

공분야 진출 희망도

진로 및 전공 인식 진로효능감, 전공흥미도

직업능력 함양 필요 능력, 뛰어난 능력, 부족한 능력

취업 준비 현황 및 

어려움

취업정보 획득 경로, 이력서 제출 및 면접 

횟수, 채용과정에서 겪은 성차별 요소, 취

업 준비 시 어려움

여대생커리어개발

센터 현황

학교 지원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참여 

희망 프로그램

표 1. 설문 내용

Table 1. Survey Contents

본 연구에서는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4년제 대

학교 중 10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과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학과에 재학하는 여

대생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

문결과 중 성실하게 응답한 167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

다. 최종 응답자 중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소속된 여대생

이 118명(70.7)로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충청, 

경상지역 등의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 49명(29.3%)였다. 

학년별 비율은 3학년 82명(49.1%), 4학년 65명(38.9%)이 

대부분이었다.

Ⅳ. 연구결과

1. 목표설정 및 진로효능감과 전공흥미도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설정했는지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설정하지 않은 응답자가 102명

(6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목표를 설정했다고 

응답한 여대생은 66명(39.5%)로 나타났다. 목표를 설정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Career Development Center Program 

for Female Students of Engineering College

- 262 -

한 여대생 중 설정한 시기에 대한 응답으로는 대학교 3학

년 때 설정한 응답자가 23명(35.4%)로 가장 많았으며, 고

등학교 이전이 20명(29.8%), 대학교 4학년 때 설정한 응

답자가 13명(20.0%)로 나타났다.

목표 설정 여부 및 시기 빈도(명) %

아니오 102 61.1

예 65 38.9

시

기

대학교 3학년 때 23 35.4

고등학교 이전 20 30.8

대학교 4학년 때 13 20.0

대학교 2학년 때 6 9,2

대학교 1학년 때 3 4.6

합계 65 100

표 2. 목표 설정 및 시기

Table 2. Goal setting

현재 전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자발적

으로 선택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78명, 46.7%), 성

적에 따라 학과를 선택했다는 응답이 다음 순이었다(45

명, 26.9%). 이 외, 취업전망이 좋아서(22명, 13.2), 지인의 

추천(15명, 9,0%) 등이었다.

진로효능감은 3.35로서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전공흥미도는 2.84로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효능감을 묻는 문항 중에서는 ‘내가 선택한 전공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들을 계획할 수 

있다.’에 대한 평균이 3.46으로 가장 높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과 관련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찾아낼 수 있

다.’에 대한 수준이 3.23으로 가장 낮았다.

전공흥미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전공 관련 원리에 대

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에 대한 응답이 3.13

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공 관련 이슈에 대한 논문이나 책 

읽기를 좋아한다.’에 대한 평균이 2.84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진로효능감 빈도 % 전공흥미도 빈도 %

진로 위한 수행 3.3.5 0.80 논문, 책 읽기 선호 2.84 0.85

학업적 어려움 해결 3.37 0.74 프로젝트 선호 3.13 0.92

방법 계획 3.46 0.71 문제 해결 선호 2.94 0.88

전공 및 진로 선택 3.43 0.86 연구 및 조사 선호 3.05 0.85

중요성 인지 3.44 0.85

정보 탐색 3.23 0.77

표 3 진로효능감 수준

Table 3. The level of career efficacy

또한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진출하기 희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8(SD = 1.01)로서 평균 수준이었

다. 빈도를 상세히 살펴보면, 111명(66.5%)의 학생이 ‘그

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29명(17.4%)의 

학생이 ‘보통이다’, 18명(10.8%)의 학생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2. 취업을 위한 능력 함양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을 묻는 순위형 다중응

답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1순위는 전공활용

능력 53명(31.7%), 2순위는 문제해결능력 35명(21.0%), 3

순위는 대인관계능력 38명(22.8%)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능력과 부족하다고 생각하

는 능력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뛰어난 능력의 1순

위는 대인관계능력 61명(30.3%), 2순위는 정보활용능력 

24명(11.9%), 3순위는 자기계발능력 23명(11.4%)으로 나

타났다. 반면 부족한 능력 1순위는 전공활용능력 45명

(22.4%), 2순위는 의사소통능력 40명(19.9%), 3순위는 문

제해결능력 20명(10.0%)으로 나타났다. 

순위 뛰어난 능력 부족한 능력

1 대인관계능력(61, 30.3) 전공활용능력(45, 22.4)

2 정보활용능력(24, 11.9) 의사소통능력(40, 19.9)

3 자기계발능력(23, 11.4) 문제해결능력(20, 10.0)

4 의사소통능력(20, 10.0) 수리능력(18, 9.0)

5 문제해결능력(19, 9.5) 정보활용능력(18, 9.0)

6 직업윤리의식(17, 8.5) 자기계발능력(15, 7.5)

7 수리능력(13명 6.5) 자원관리능력(14, 7.0)

8 자원관리능력(10, 5.0) 대인관계능력(13, 6.5)

9 전공활용능력(9, 4.5) 조직이해능력(11, 5.5)

10 조직이해능력(5, 2.5) 직업윤리의식(7, 3.5)

표 4. 뛰어난 능력과 부족한 능력

Table 4. Excellent・lack of ability
(단위: 명, %)

취업정보를 획득한 경로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98, 33.4%), 다음으로 지인을 통해서(84,28.7%), 교

수님을 통해서(38,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력서 제출, 면접 횟수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이력서

를 한 번도 제출해 본적이 없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108명, 64.7%). 면접 역시 한 번도 응시한 적이 없는 응

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22명, 73.1%).

면접 등의 지원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느낀 적

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오’를 응답한 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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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30명(25.0%), ‘예’를 응답한 여대생이 10명(10.0%)으

로 나타났는데, ‘예’라고 응답한 응답자들 중 가장 많이 

성차별을 느낀 부분으로 육아문제, 회사문화에 대해 각

각 12명(32.4%)이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외모, 체

력 등을 판단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취업을 준비하

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공활용능력

의 부족(84명, 21.9%), 전공에 대한 자신감 부족(83명, 

21.67%)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이 외에 취업에 

관한 정보 부족(56명, 14.62%),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 모

르는 점(51명, 13.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

으로는 막연한 불안감, 좁은 취업 시장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있었다.

구분 빈도 %

실무능력(전공활용능력)의  부족 84 21.93

전공에 대한  자신감 부족 83 21.67

취업에 관한  정보 부족 56 14.62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 모름 51 13.32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함 45 11.75

어학능력 부족 43 11.23

남녀 성별에  관한 사회문화적 차별 19 4.96

기타 2 0.52

합계 383 100

표 5. 취업 준비 시 어려운 점

Table 5. Difficulty in preparing employment

3.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만족도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우선 진로 및 취업을 위한 학교의 지원 만족도는 2.81(SD 

= .79)로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커리

어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교육에 참가한 

횟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가한 적이 없다고 응답

한 여대생이 128명(7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순으로 

1회 참가한 학생들이 23명(13.8%)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평균 SD 프로그램 평균 SD

진로상담/

개발 컨설팅
3.38 0.65 취업 멘토링 3.36 0.60

진로탐색 3.18 0.55 취업 동아리 3.47 0.86

여성 리더십 강화 3.18 0.79 커뮤니케이션 향상 3.33 0.67

남녀 파트너십 훈련 2.86 0.80 자격증 취득 3.43 0.55

전문강사 특강 3.49 0.67 경력단절 예방 2.92 0.40

이력서 및 자기소

개서 작성
3.52 0.59 기업탐방 3.37 0.83

면접준비 3.53 0.73 취업캠프 3.32 0.77

표 6.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Tabe 6. Satisfaction for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

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이미지 메이킹, 모의면접 

등 면접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3.53(SD = 0.73)

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녀 파트너십 훈련 프로그램에 대

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2.86, SD = 0.80).

참여하기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맞춤형 직장 체험 프로그램(76명, 19.4%)을 꼽았으며, 다

음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은 진로적성 검사(75명, 19.1%), 

팀프로젝트형 인턴십(57명, 14.5%), 상담프로그램(56명,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여 희망도가 가장 

낮은 프로그램은 체력강화 프로그램(14명, 3.6%)인 것으

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빈도 %

여대생의 전공적응 프로그램 지원 27 6.9

직업관련 진로적성 검사 75 19.1

교내 취업박람회 50 12.8

진로 관련 상담 프로그램 56 14.3

맞춤형 직장 체험 프로그램 76 19.4

교수-학생 간 유대강화 프로그램 37 9.4

사업체 주도의 팀프로젝트형 인턴십 57 14.5

체력강화 프로그램 14 3.6

합계 392 100

표 7. 참여 희망 프로그램

Table 7. Program want to participate in

 

4. 목표설정 여부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구분
목표설정 

여부
N 평균

표준

편차
t

진로효능감
예 65 3.53 0.50

2.808***
아니오 100 3.29 0.58

전공효능감
예 65 3.28 0.64

1.029***
아니오 102 3.18 0.64

전공흥미도
예 65 3.10 0.78

1.475***
아니오 102 2.92 0.67

전공분야 

진출희망도

예 57 4.00 1.00
1.997***

아니오 101 3.67 0.98

표 8. 목표설정 여부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Table 8. Crosstab analysis by goal setting

목표설정 여부에 따른 진로효능감, 전공효능감, 전공

흥미도, 전공분야 진출희망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목표를 설정한 여대생의 진로효능감 평균은 3.53으

로 그렇지 않은 여대생 평균인 3.29보다 높았으며, 전공

효능감, 전공흥미도에서도 목표를 설정한 여대생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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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렇지 않은 여대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공분야 진출희망도는 목표를 설정한 여대생의 평균이 

4.0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여대생의 평균은 3.67보다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였

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과대학 여대생의 취업 준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

구결과 첫째, 대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목표를 설정한 여

대생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

다. 이는 전공을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목표를 

일찍 설정할수록 여대생들의 진로효능감, 전공효능감, 전

공흥미도와 전공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희망도가 더 높

다. 또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프로그램 중 직업관련 

진로적성 검사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여대생의 빈도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진로

결정시기가 이를수록 진로효능감이 높고 전공에 적합한 

분야에 진출하기 희망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일

찍 목표를 설정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진로 준

비를 돕는 프로그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대

생들이 목표를 일찍 설정하여 진로 계획을 세우고 학업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로적성 검사 및 컨설팅 프로그램

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선행연구와 같이 진로 및 취업을 

위한 학교의 지원 만족도가 낮은 것은 학교 내 관련 프로

그램 운영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예

를 들어, 입학하기 전에 혹은 입학과 동시에 여대생커리

어개발센터에서 여대생들의 진로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센터에서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학과와 상호 간에 정보와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과교수들 역시 양질의 상담이 가능할 것이며 일

관된 경력개발 로드맵 하에 여대생들의 취업 준비가 가

능하다.

두 번째, 전공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 덕분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여전히 여대생들은 성적에 따라 학과

를 선택하는 형편이며 진로효능감은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취업에 필요한 능

력과 관련하여 여대생들은 전공활용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가장 부족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

다. 또한 상위권을 차지한 문제해결능력과 대인관계능력

을 함양하는 것이 아닌, 외국어능력과 자격증 취득을 준

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무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

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여대생들이 채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중에서는 

회사 문화와 관련된 정도가 컸다. 그리고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 프로그램 중 참여하기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서 맞춤형직장 체험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전공 수업에서 실무

능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에서도 기업을 발굴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학과

와 함께 유기적으로 관리하여 여학생들이 실무능력을 강

화하고 사전에 현업의 강도나 조직문화를 체험하여 취업 

후 직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남성 중심의 공과대학에서 여대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특화된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역차별에 대한 이슈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따

라서 후속연구로서 공과대학 여대생과 남학생들의 인식 

비교를 통해 보다 선별적인 개선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 인적자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들의 인식과 비교하여 기업이 원하는 실제적인 능력 함

양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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